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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, 사찰,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
께 만들어 갑니다. 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
기사거리가  있으면  이메일 (info@townnewsusa.com) 
또는 전화 (714-530 -1367) 로 알려주세요.  

종교

‘우먼 얼라이브’ 강좌 개설
베델교회

어바인 베델교회(담임목사 김한요, 18700 

Harvard Ave, Irvine, CA 92612)가 여성들을 

위한 ‘우먼 얼라이브(Women Alive)’강좌를 

개설했다. 이 강좌는 3월 3일부터 5월 26일까

지 매주 화요일 10시-12시까지 진행된다.

개설된 강좌는 나는 믿는 여자(기독교 신앙

의 핵심101), 큐티(하나님께 잘 대답하는 삶), 

어! 성경이 읽어지네(구약 후반부)등이다.

강좌가 진행되는 동안 어린 자녀(18개월-5

세)를 위한 자녀 교육 프로그램인‘키즈 얼라

이브’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.

▶ 문의: (949) 735-8472

2020 영락장학생 모집
나성영락교회

나성영락교회(담임목사 박은성, 1721 N 

Broadway, LA, CA 90031)의 영락장학회가 

2020년도 '영락장학생'을 모집한다. 

1987년 출범한 영락장학회는 매년 100명

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

다. 지난해에는 130명의 장학생들에게 약 15

만 4,000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다. 영락 장학 

프로그램은 고 김계용 목사 기념장학금, 안나

미션그룹장학금, 신학생 장학금, CYL 장학금

(한부모자녀 학생), 일반 장학금, PK(목회자 자

녀) 장학금이 있다. 

신청 자격은 가을 학기 미국 내 대학, 대학원 

진학 예정인 미주 한인 학생, 유학생, 선교사

나 목회자 자녀 등이다. 신청 기한은 4월17일

(금)까지이다.  더 자세한 내용은 장학회 웹사

이트 (scholarship.youngnakchurch.org)를 참고

하면 된다.

▶ 문의: (323) 227-1400

              scholarship@youngnak.com

바르게 봅시다[正見]!

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뒤 설하신 첫 

대중 법문은 중생으로서 누구나 겪

는 고통, 즉 고성제(苦聖諦), 고통의 

원인을 말하는 집성제(集聖諦), 고

통의 소멸을 설하는 멸성제(滅聖諦), 

고통을 소멸하는 방법을 설하는 도

성제(道聖諦)의 네 가지 성스러운 진

리라는 뜻의 4성제(四聖諦)입니다.

정견(正見)은 바로 이 4성제의 네 

번째인 도성제 즉 8정도의 첫 번째

에 해당하는 수행의 방법입니다.

“더러운 법 가까이 하지 말고 함부

로 굴거나 게으르지 말며 바르지 않

은 견해를 익히지 말지니 그것들은 

이 세상을 자라게 하노라. 비록 이 세

상에 살더라도 바른 견해 더욱 늘이

면 백천 번 태어나더라도 결코 악취 

(惡趣)에는 떨어지지 않느니라.”

『잡아함경(雜阿含經)』제 28권 788

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. 사바세계

에 사는 중생 즉 우리 범부들이 더

러운 법을 가까이 하고, 함부로 굴거

나 게으르게 살며, 바르지 않은 견해

를 바른 것으로 착각하거나 그 자체

도 알지 못함으로써 바르지 않은 견

해를 익히게 되면 그 결과가 이 세상

을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. 이 세상

은 고통의 세상이니 이 세상을 자라

게 한다는 것은 바로 고통을 자라게 

한다는 의미입니다.

그러나 비록 고통에 가득 차서 매

우 힘들면서도, 그 고통을 참아 내

며 살아야 하는 이 세상에 살더라

도, 바른 견해 즉 정견을 더욱 늘이

면 백천 번 다시 태어나더라도 결코 

나쁜 세상인 악취에는 떨어지지 않

는다는 것입니다.

그러면, 바른 견해는 무엇을 말하

는 것일까요?

“어떤 것이 바른 견해인가? 바른 견

해에는 두 가지가 있다. 하나는 세속

의 바른 견해로 번뇌(漏)와 집착(取)

이 있고 선취(善趣)로 향하게 한다. 

다른 하나는 세속을 벗어난 성현의 

견해로 번뇌와 집착이 없고 괴로움

을 바르게 다하여 괴로움의 끝으로 

향하게 한다.”이 말씀 역시『잡아함

경』제28권 중 785경에 나오는 말씀

입니다.

그러면 세속의 바른 견해는 무엇

일까요?

“번뇌와 집착이 있고 선취로 향하

게 하는 세속의 바른 견해란 어떤 것

인가? 보시(布施)도 있고, 주장(說)

도 있으며, 재(齋)도 있고, 선행과 악

행도 있으며, 선악행에 대한 과보(果

報)도 있고, 이 세상과 저 세상도 있

으며, 부모도 있고 중생의 태어남도 

있으며, 세상에는 후세의 생명을 받

지 않게 된 아라한도 있음을 아는 것

을 일러 세속의 바른 견해라 한다.”

역시 잡아함 제28권 중 785경에 나

오는 말씀입니다.

세속적인 바른 견해는 구분하자면 

보시, 주장, 재, 선행, 악행이 있다고 

한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는 행위 즉 

업(業)의 소유자로서의 올바른 견해

라 할 수 있고, 선악행에 대한 과보

도 있다고 한 말씀은 업을 모태로 해

서 모든 것을 만들어 내는 이의 올바

른 견해에 해당합니다.

그러면 세속적인 바른 견해와 성스

러운 바른 견해의 차이가 무엇입니

까? 바로 세속적인 바른 견해는 비록 

아수라, 인간, 천상의 선취로 향하게 

하지만 번뇌와 집착이 있는 바른 견

해이고, 성스러운 바른 견해는 번뇌

와 집착이 없으며, 괴로움을 바르게 

다하여 괴로움의 끝으로 향하게 한

다는 것입니다.

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.

“내 말을 잘 듣고 간직한 다음 조용

한 곳에 홀로 앉아 골똘히 사유하라

(獨一靜處專精思惟)”

그렇습니다. 현재의 우리 몸이 세

속에 있으므로 처음에는 세속적인 

바른 견해라도 얻어서 보시도 행하

고, 재도 베풀며, 어른을 공경하며, 

선행도 베풀고 아라한 같은 성현이 

있음을 굳게 믿고 바르게 살아야겠

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걸음 더 나아

가 성스러운 바른 견해인 4성제를 

하나하나 뜯어 놓고 바로 이해하는 

노력을 하고 그 이해에 따라 생긴 지

견(知見)을 가지고 지혜로운 방법으

로 하나하나 자기화하는 노력을 꾸

준히 전개해서 자기 안에 그릇된 소

견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

성스러운 바른 견해의 수행까지 나

아가야 합니다.

-법현 스님-


